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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내년 지방선거 청년 30% 이상 공천한다

- ‘이재명표’ 혁신공천 시작
- 광역선거구, ‘전국최초’ 청년경쟁선거구 4곳 신규 지정, 

여성경쟁선거구 4곳 유지
- 모든 기초선거구에 여성 또는 청년 1명 이상 필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난 12일(월)

과 15일(수)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방향을 확정

했다.

 먼저 전국 시도당 최초로 광역의원 선거구에 ‘청년경쟁선거구’ 4곳을 신

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청년 공천율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등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성경쟁선거구’는 4곳을 유지한다. ‘여성경쟁선거구’는 제6

회 지방선거부터 광주시당이 유일하게 운영해 온 제도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34.8%의 여성 공천율을 기록하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광역 비례대표는 ‘광주의 미래와 함께하는 젊은 민주당’의 비전 실현을 

위해 1번에 여성청년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끝으로,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 여성 또는 청년을 1명 이상 필수 공천한

다.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의 다양성 확보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제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2030청년을 

전면 포진시키는 등 민주당 쇄신의 기준이 되었으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왔다. 

 광주광역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윤영덕 국회의원은 이번 공천안에 대해 

“이재명표 혁신공천의 시작”이라며 “여성공천을 30% 이상 유지하고, 청년

공천 30%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으로서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가 획기적으로 확

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지방선거기획단 주요 결정사항 

항목 결정사항 비고

여성경쟁선거구 
광역의원 20개 선거구 중 

4곳 지정 
구체적 지역은 추후 

발표 예정 

청년경쟁선거구
광역의원 20개 선거구 중 

4곳 지정
구체적 지역은 추후 

발표 예정 

광역비례대표 
1번 여성청년, 2번 교육전문가 

공모

기초의원 선거구 
여성 청년 공천 

매 기초의원 선거구(20개)마다 
여성 또는 청년 1명 이상을 필수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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